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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통과에 관한 성명서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장애인을 간호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구박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 해서 들어 왔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령과 함께 뉴욕주는 함께 입을 모아 더 이상은 
안된다고 대담하게 외칩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치안 센터(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는 뉴욕주의 1백만 이상 장애인들이 마땅히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의 민권 보호는 금번 입법 기간 중 본인의 최우선 사항이며, 이 새로운 
법과 함께 뉴욕은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장애인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과 관행을 
마련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동료들을 포함해 우리 체제에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 투쟁에 함께 
참가한 수많은 뉴요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이 중요한 법령이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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